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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원점수 287점이면 서울대 경영학과를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까요? 수능 직

후 여러 입시 기관들은 몇 점이면 어느 곳에 합격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지요. 그해 수능 과목별 난도와 수험생들의 가

채점 결과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때 언급하는 점수는 국어 100점+수학 나형 100점+탐구1 50점+탐

구2 50점=300점 만점인 원점수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쓰는 등급, 정시에서 쓰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분석해야 나오는 상대평가 점수입니다. 이 수치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성적표가 나와

야 알 수 있으니,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300점 만점의 원점수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점수 287점이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서울대 정시는 원점수가 아니

라 표준점수와 과목별 가산점 등을 계산한 대학별 환산점수로 선발합니다. 여러 입시 기관에서 올해 서울대 경영학과 합

격선은 서울대식 환산점수로 407 이상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점수 287점을 받더라도 과목별 점수가 다르면 서울대식 환산점수가 달라집니다. 다른 과목의 점수가 같을 때 국

어와 수학에서 3점짜리 문제를 각각 더 맞은 두 학생을 비교해봅시다. A학생은 국어 95점, 수학 92점, B학생은 국어 98

점, 수학 89점이라고 합시다. 올해 유난히 국어가 어려워 국어 표준점수가 높고 점수 편차가 컸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대

는 수학에 1.2배 가산점을 부여함에도, 국어를 잘 본 B학생의 서울대 환산점수가 더 높습니다. 3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은 

것에 대해 A학생과 B학생의 수학 표준점수 차는 2, 1.2배 가산점을 곱해도 환산점수 차는 2.4입니다. 국어 표준점수 차는 

4이니 국어를 잘 본 B학생이 서울대식 환산점수에서 더 높습니다. 원점수는 287점으로 같아도 서울대식 환산점수는 A학

생이 407.53, B학생이 409.13으로 국어를 잘 본 B학생의 정시 지원 점수가 더 높습니다. 이처럼 원점수는 개괄적인 수치

일 뿐 특정 대학 합격과 불합격의 정확한 기준선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입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읽어야 합니

다.  정리 손희승 리포터 sonti1970@naeil.com

수능 성적 발표 전 원점수 기준 합격선 예측의 의미

A/S NEWS
입시 초보 독자를 위한

<미즈내일>의 입시 분석 기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코너를 주목해주세요. 지면의 한계로 좀 더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난해한 정보를 골라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봅니다.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asjung@naeil.com)로 요청해주세요. 친절한 A/S NEWS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_편집자

3점짜리 한 문제를 국어, 수학에서 각각 더 맞았을 경우 서울대식 환산점수 비교

과목

수험생
한국사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원점수 합

서울대식 

환산점수

A학생 1등급
원점수 95점 원점수 92점

1등급
원점수 50점 원점수 50점

287점 407.53
표준점수 144 표준점수 133 자체 변환 표준점수 64.69 자체 변환 표준점수 65.22

B학생 1등급
원점수  98점 원점수 89점 

1등급
원점수 50점 원점수 50점

287점 409.13
표준점수 148 표준점수 131 자체 변환 표준점수 64.69 자체 변환 표준점수 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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